
“방송한다는생각보다는늘절에온다는마음으로24

년불교방송국을왔어요. 그래서방송이힘들지않았어

요. 인기관리나 출연료를 위해 방송을 하지는 않았죠.

음성공양올리는마음으로불자님들과함께할수있어

늘행복했습니다. 전국에계신팬여러분들그리고방송

국관계자여러분모두에게너무감사드립니다.”

12월개편을맞아불교방송‘이야기쇼’를떠나는불

자방송인김병조씨는이렇게소감을얘기한다. 마지

막방송을얼마남겨두지않은11월26일노원구에위

치한그의자택을찾았다. 잘가꿔진화분과통나무다

탁으로단아하게꾸며진거실은연예계라는화려함에

묻히지 않고 올곧게 자신의 길을 걸어온 그의 성품을

닮아있었다. 대한민국최고의예능MC에서현재〈명

심보감〉을 강의하는 인기 교수로 세상을 두루두루 밝

히고있는불자방송인김병조씨. 그는불교의가르침

을생활속에서실천하며세상을아우르는삶의가치를

일깨워주고있었다.   

늘 가족 같았던 불교방송

1990년불교방송개국이래24년동안그는한해도

거르지않고방송을진행해왔다. 매주월요일~일요일

오후9시 15분마다청취자들을찾아가는‘이야기쇼’

는트로트등성인가요중심의프로그램으로대중들의

사랑을받아왔다. 하지만불교방송은포교강화를위해

밤 9시~12시 불교 프로그램을 확대편성하면서 이야

기쇼폐지를결정했다. 그간김씨의공로에대한고마

운마음을담아불교방송은감사패를증정했다.

물론불교방송의유일한성인가요프로그램이자24

년 동안 김병조 씨가 진행을 맡아왔던 이 프로그램의

폐지에대해불교방송내에서도안타까움을표하는목

소리도많았다고한다. 하지만김씨는가벼운마음으

로방송을내려놓을수있어기쁘다고소감을밝힌다. 

“1990년 5월 1일 불교방송 개국일이 제 생일과 같

은 날이었어요. 참 기이하고도 특별한 인연이죠. 그래

서 그런지 방송국 식구들과는 가족 같이 각별한 사이

로지냈어요. 불교방송작가아나운서피디기자등의

결혼식주례도많이섰죠. 한번은불교방송직원의딸

결혼식 주례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날이 수년 동안 진행을 맡아오고 있던 연등축제와 겹

쳤어요. 사회를 포기하고 주례를 섰죠. 그만큼 불교방

송 식구들이 저에게는 중요해요. 이번에 방송을 그만

둔다고하니직원들이눈물흘리며서운해하네요.”

그는인생잘산것같다며너털웃음을보였다. 김씨

가이렇게오랫동안불교방송을진행해온이유는신실

한불자였던어머니의힘이컸다. 어머니는10년기도

로 7대 종손인 김 씨를 낳았고 하루도 기도를 거르지

않았을 만큼 신실한 불자로 살아왔다. 노안으로 눈이

안좋았던어머니는늘김씨의방송을라디오로들으

며기뻐했다. 그래서그는한달출연료가기업체하루

강사료에도못미치는액수를받고도불교방송진행을

멈추지않았다.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는 불교방송 채널을 늘 고정

시켜놓고제방송시간에맞춰방송을듣고주무셨어

요. 저도늘생방송들어가기전에는어머니를위해기

도를하고방송을했죠. 말년에는서울저희집에서모

셨는데 절을 못할 정도로 쇠약해진 몸으로 상체만 구

부려108배를하셨어요. 저희집사람도정말존경스럽

다고할정도로신실한불자가저희어머니세요. 어머

니는제가불교방송에나오는걸너무좋아하셨어요.”

24년동안방송을하면서보람도컸다. 많은팬들이

그에게 격려 편지를 보내 주었는가 하면 때로는 인생

상담을의뢰해오기도했고어머니가듣던방송을딸이

듣고있다는사연도전해왔다. “오랫동안방송을하니

청취자 분들이 저를 법사로 알고 인생 상담을 해오기

도해요. 저도제경험에비추어그에대한답을해드리

죠. 선물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고추 감자 게장 과일

염주 등 방송국 담당자들에게 슬쩍 건네주고 가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 방송을 한다는 생각보다 가족과

함께한다는생각이들만큼너무정겹고좋았죠.”

인기에도 세금이 있더라

김병조씨는80년대를풍미했던개그맨이자MC다.

배추머리는그를상징하는트레이드마크였고‘지구를

떠나거라’‘나가 놀아라’는 대한민국 남녀노소라면

누구나알만한유행어였다. 또그가진행했던‘일요일

밤의 대행진’은 MBC의 간판 프로로 당시 최고 시청

률을 올리며 큰 인기를 모았다. 그렇게 7년 동안 인기

정상을달리던그에게큰시련이왔다. 87년한정당의

비공개 모임에 참석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했던

발언이기사화되면서세상의비난을받게된다. 

“하루아침에 가장 인기 있는 개그맨에서 가장 욕을

먹는사람이되어있더라고요. 하늘끝까지올라가있

던 인기가 순식간에 땅에 떨어졌고 육십 평생 먹어야

할 욕을 그때 다 먹은 셈이죠. 그때 알았어요. 인기에

도세금이있다는걸요.”

큰상처를입었던그는절을찾아다녔고스님들에게

위로를 얻었다. 당시 다녔던 절이 인과선원, 주왕암,

개심사, 화계사등이며그때만났던스님이수경스님

(前화계사주지), 서옹스님(前조계종종정) 선광스님

(前 개심사 주지) 등이다. 특히 당시 개심사에서는 지

장보살개금불사에참여하기도했다. “막다른곳에다

다르니 생각나는 곳이 절이었어요. 절에서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또수없이많은스님들이저를위로해주

셨죠. 그시간동안많은생각을했어요. 인기도허망한

것이죠. 모든게제행무상입니다.”

이후로도SBS 등에서프로그램을진행하기도했지

만 큰 재미를 느끼지 못했던 그는 대학후배의 권유로

광주방송 진행을 맡게 된다. “인기도 얻을 만큼 얻어

봤으니보람을느낄수있는일을하고싶었어요. 제고

향이전남장성이고광주고등학교를나왔으니광주방

송에서일하는것이곧고향을위해헌신할수있는일

이잖아요. 완도, 해남땅끝마을등전라도곳곳을돌면

서방송을하니너무보람되고좋았습니다.”

이렇게지역방송에전념하다보니광주조선대에서

강의 제의가 들어왔다. 학교 측에서는 연극영화학 강

의를 제의했지만 김 씨는〈명심보감〉강의를 하고 싶

다고했다. 유학자였던아버지아래서어린시절〈명심

보감〉을공부해왔기에누구보다이강의에자신이있

었다. “처음에는향교유림들의반대가심했어요. 개그

맨 하던 사람이〈명심보감〉강의를 하니 그럴만했겠

죠. 그런데 개그맨인 제가〈명심보감〉을 강의하니 반

응이너무좋았어요. 유머를섞어쉽게설명하니모두

들강의에흥미를갖기시작했어요. 그러니100명이던

수강생이600명이될만큼인기를모았죠.”

평생교육원에서 시작한 그의 강의는 교육대학원으

로이어지면서교사와교사지망생들에게도많은가르

침을주었다. 그는15년동안매주수요일어김없이광

주로 내려가 강의를 한다. 개그맨에서 한학을 가르치

는 대학교수로 새롭게 거듭난 것이다. 그는〈명심보

감〉은 유불선이 다 들어 있다고 강조한다. “〈명심보

감〉자체가마음을밝히는글이라는뜻이에요. 그만큼

1990년개국이래24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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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사는 불경을 참증하기 위해 초의의 상경을

재촉하는 편지를 자주 보낸다. 〈완당전집〉〈여초

의〉35신도초의의상경을재촉하고있다. 편지의

말미에“삼호어수(三湖漁 o)”라는 호를 사용했는

데, 삼호어수란“삼호에서고기잡는늙은이”라는

뜻으로, 삼호는지금의마포일대이다. 

그는제주에서해배된후, 노량진, 마포, 금호동

일대에서 거처하다가 1851년 7월 22일, 북청으

로 유배되었다. 북청으로 유배되기 전, 그가 탐독

했던 불서는〈법원주림〉과〈종경록〉이었다. 그는

초의와함께불경을참증하기를절실히원했는데,

이는당시중국불교계의흐름을초의에게이해시

키려는배려였을뿐아니라초의의높은식견으로

자신의불교적견지처가타당한가를검증하고싶

었던듯하다. 〈완당전집〉〈여초의〉35신에는〈법원

주림〉과〈종경록〉을 탐독하면서 초의의 상경을

독촉하는 내용이 보인다. 대략 그가 마포에 거주

했던 시기인 1851년 신정(辛正) 6일에 보낸 것으

로짐작되는이편지는다음과같이시작된다.

새로 편찬한 어록〈법원주림〉. 〈종경록〉을 한

번 와서 서로 증험하고 싶지는 않으신가. 대혜의

공안을타파해미진함이없으니매우통쾌할뿐입

니다. 햇차를몇편이나만들었습니까. 잘보관하

였다가나에게도보내주시려는가. 자흔과향훈스

님이 만든 차도 일일이 색출하여 빠른 인편에 부

쳐주시시오. 

혹스님한분을정해 (그에게차를)보내신다해

도불가하다고여기지는않을것입니다. 김세신도

편안한가요. 늘염려됩니다. 단오절부채(節 )를

보내니나누어가지십시오. 세간엔 또 한 해가 오

는데산중의세월도다시새해가되니노장(老古

錐)의세사(歲事)도세간에서羔花勝(고화승: 높은

신하에게 내리는 임금의 하사품)을 받는 것과 같

은가요. 

갑자기 돌아오는 인편으로부터 편지와 차포를

받았습니다. 차향기를맡으니곧눈이떠지는것

만 같습니다. 편지의 유무(有無)는 원래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대의)치통은 실로 마음이 쓰

입니다만 혼자 좋은 차를 마시고 다른 사람과 함

께하지않았기때문입니다. 이에감실의부처님께

서또영험한법율을베푼(치통이일어난것) 것입

니다.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나는 차를 마시지

못해병이났는데, 지금다시차를보고나아졌으

니 우스운 일입니다. 인편이 서서 재촉하므로 어

두운눈으로간신히몇자적습니다. 따뜻한봄에

해가길어지면빨리와서〈법원주림〉. 〈종경록〉을

읽는것이지극히묘한일일겁니다. 이만…신정

6일 삼호어수 (珠林宗鏡新編語錄 不欲一來相證

耶 大慧一案打破無餘蘊 是大快處耳 新茗摘來幾

片留取將與我來耶欣熏諸衲處一一討出ÆY寄速便

或專送一衲未爲不可耳 金世臣亦安念念 節 寄

去分之留之 世間又是一年 山中日月亦復回新 老

古錐作歲事如世間之羔花勝耶 忽從轉 見書ÆY茶

包 爲茶香觸便覺眼開 書之有無 本不足計也 第齒

疼固可悶獨喫好茶不與人同是龕中泥佛亦頗靈驗

施之律耳 可笑 此狀不得喫茶而病 今且茶而愈矣

可笑 便人立促 艱此支眼作數字 春暖日長 w動

錫來讀宗鏡珠林至妙不宣辛正六日三湖漁 o)        

초의가보낸차를받고“차향기를맡으니곧눈

이떠지는”것같다던추사였다. 한해가저물고다

시 한 해를 맞아“승속이 같은가”라고 묻던 추사

의말속엔다정한속내가묻어난다. 이무렵초의

는치통을앓고있었다. 

마음이 쓰였던 추사는“혼자 좋은 차를 마시고

다른사람과함께하지않았기”에감실의부처님의

“영험한 법율을 베푼 것”이라는 희언으로 초의를

위로하였다. 자신의 처지 또한 여유롭지 않았던

강상 시절, 추사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은 차였고, 불

경을탐독하며세월을잊으

려했다. 절세(絶世)의 의로

운 군자, 추사의 곁에서 그

를 위로했던 맑은 차는 이

들의우정을이어주었던매

개물이었다.  

“<법원주림> <종경록> 서로증험합시다”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박동춘(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불경참증위해초의상경재촉

치통앓던초의를희언으로위로

추사곁맑은차우정의매개물

〈완당전집〉〈여초의〉35신


